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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원할 줄 알았던 우리 우정의 유통 기한은 이제 끝난 걸까?
수상한 저주 쪽지에 담긴 진심은 대체 무엇일까?

내 마음을 용기 있게 전하는 방법을 배우는 성장 동화!

● 초등 교과 연계

3학년 1학기 국어 4. 내 마음을 편지에 담아

3학년 2학기 국어 6. 마음을 담아 글을 써요

4학년 2학기 국어 2. 마음을 전하는 글을 써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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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수상한 저주 쪽지> 독서 전 활동

 <수상한 저주 쪽지>의 표지를 살펴보고

아래 물음에 자유롭게 답해 보세요.

이 책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?

주인공은 지금 어떤 상황에 

처해 있을까요?

앞으로 어떤 내용이 펼쳐질 것 

같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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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수상한 저주 쪽지> 독서 활동지
이야기 속 지우와 다혜는 영원한 우정을 약속한 ‘베스트 프렌드’였어요. 두 친구는 외

모도 닮았고, 민트초코를 좋아한다는 것도 비슷하고, 같은 아이돌 그룹을 좋아하지요. 

나는 누구와 가장 친한가요? 그 친구는 나랑 어떤 공통점 혹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? 

친구를 떠올리며 자유롭게 적어 보아요.

                     
나랑 가장 친한 친구 이름은...

우리 둘의 비슷한 점은...

이런 점은 조금 달라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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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수상한 저주 쪽지> 독서 활동지
이토록 친했던 다혜와 지우는 어느 순간 갑자기 멀어지게 됩니다. 여러분도 혹시 이런 

경험이 있나요?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, 지금 그 친구와의 관계는 어떤지 자유롭게 적

어 보세요.

그 친구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...

 그때 내 기분은...

그날 이후 나랑 내 친구 사이는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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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수상한 저주 쪽지> 독서 활동지
이야기에 등장하는 친구들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채, 서로

에 대해 자꾸만 오해를 했어요. 오해가 쌓이고 쌓일수록 자꾸 일이 꼬여만 갔지요. 다

혜, 지우, 준형이는 각각 어떤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써 보세요.

<다혜의 오해>

<지우의 오해>

<준형이의 오해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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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수상한 저주 쪽지> 독서 활동지
다혜는 수업 시간에 사행시를 지어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어요. 다음 사자성어 중 마음

에 드는 한 가지를 골라 여러분만의 사행시를 완성해 보세요.

예시) 다혜가 지은 ‘붕우유신’ 사행시

 

<나만의 사행시>

□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

□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

□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

□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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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수상한 저주 쪽지> 독서 후 활동
책을 다 읽고 난 뒤에 어떤 생각이 드나요? 지금 내 마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

을 떠올려 보세요. 다투고 멀어진 친구와 화해하고 싶은가요? 엄마에게 한 거짓말을 

솔직하게 고백하고 싶은가요? 짝사랑하는 그 친구에게 마음을 전하고 싶은가요? 아래

의 빈칸에 솔직하게 표현해 보아요. 그리고 용기를 내어 전해 보는 거예요!

그동안 전하지 못한 진짜 내 마음은 사실...


